
음력4월24일 2024년5월31일금요일1952년4월20일창간 제22263호 1판 대표전화(062)222-8111 kwangju.co.kr

저출산시대 경사…광주 세쌍둥이 100일잔치

광주시올해1분기출생아감소율은전국에서가장높은가운데 30일오후광주시북구문흥1동에서김민아(가운데) 김재현(맨오른쪽)부부의세쌍둥이

가100일을맞이했다. /김진수기자 jeans@kwangju.co.kr

북구김민아김재현씨부부,건강한출산위해생업도접어

분유기저귀값3배들지만 행복3배 지자체등선물답지

30일광주시북구문흥1동한아파트의거실에

는3개의똑같은신생아베개가놓여있었다.

베개의 주인은 김민아(여 37),김재현(39)씨

부부가 100일 전 낳은세쌍둥이인하온소율효

린이다.이들부부는첫자녀가생겼지만,세쌍둥

이인탓에 육아전투 중이다.

부부는 한아이를키우는것보다더많은힘이

들겠지만살아갈날의기쁨과행복은3배로커진

듯하다고환하게웃어보였다.

지방소멸의위기에아이울음소리를듣기힘들

어졌지만, 이 아파트만은 달랐다. 세쌍둥이가

100일을맞은이날광주일보취재진이찾은김씨

부부의아파트에는세쌍둥이의울음소리가우렁

차게울려퍼졌기때문이다.

김씨부부는1년여전, 자그마치3명의생명이

한번에찾아왔다는소식을접했다.

임신8주차에산부인과를찾았을때애초진단

과달리한명이아니라세명의심장소리를듣고

기뻤지만깜짝놀라지않을수없었다고당시를

회상했다.

자연쌍둥이가발생할확률은1%남짓이고이

들부부처럼세쌍둥이가생길확률은그보다훨

씬낮다.

민아씨는 두명도아닌세명을키워야한다는

생각에많이당황스러웠다고설명했다.

캘리그래피작가인민아씨는임신과동시에학

교강사를그만뒀다.설치미술작업을하던재현

씨도아내를케어하기위해일을접었다.

이들은생계를내려놓고뱃속의아이들만을위

해전념했다.민아씨는입덧이심해음식도잘먹

지못했고입덧이끝나자미주신경성실신증상으

로줄곧쓰러졌다. 화장실도못갈만큼몸이좋지

않아대부분시간을누워서지내야했다.

그렇게 33주 6일차가되던때, 민아씨는제왕

절개로세아이를맞이했다. 가장먼저세상밖으

로나온하온이는2.53㎏였고소율이는2.3㎏,효

린이는2.06㎏이었다.

수술후회복한민아씨는인큐베이터안에서새근

새근잠을자듯누워있는아이들을보며눈물나듯

기뻤던그때의감격을아직도잊지못한다고했다.

출산이후에는수유와수면과의싸움이기다리

고있었다. 한아이가하루에사용하는손수건은

30장 가량, 하지만 3명의아이를한번에키우려

면하루 100장 가까운손수건이필요했다. 수유

도한아이라면6번만해도될걸하루18번을해

야했다. 목욕역시3명을모두씻기려다보니조

리원퇴원이틀만에봉합부위가터져병원을다

시찾아야했다.

다행히시어머니가안아주면금세울음을그치

고새근새근잠을자는덕분에김씨부부도한숨

을돌릴수있게됐다.

육아에전념하느라김씨부부는일터로돌아갈

수 없는 상황에서 분유도, 기저귀도 3배로 드는

탓에생활비는늘어갔다.

민아씨는 지금은국가에서매달 100만원씩 3

년간지원해줘그나마버틸수있지만,이후아이

들이초중고를거치며들어갈교육비와병원비

가큰부담으로다가온다고말했다.

그럼에도이들부부는출산이후의삶에더큰

행복을느낀다.

민아씨는 새근새근잠을자거나, 환하게웃을

때정말행복하다며 세명모두개성이다르다.

사진찍을때, 옷입힐때등일상의순간마다큰

기쁨을준다고밝은목소리로말했다.

세쌍둥이가100일을맞은이날문인광주북구

청장과문흥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김씨부부

집을찾아현금100만원, 100만원상당의선물과

산양분유144캔을후원했다.

한편 광주시는전년동기대비출생아감소율

(올해1분기)이전국에서가장높은11.3%를기

록했다. 출산 가능 연령대(15~49세) 여성이 가

임기간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자녀수

인합계출산율은전국에서두번째로큰감소폭을

보였으며혼인건수도줄어들었다.

/김다인기자kdi@kwangju.co.kr

전국의대1497명증원…전남대 조선대신입생서울대보다많아

의협 광주시의사회 의료사망선고 문화전당앞광장서촛불집회

광주 메가의대 시대…전남대163 조선대150명선발

올해고3 학생들이치를 2025학년도대학입학

전형에서전국의과대학들이전년대비1497명늘

어난4610명의신입생을선발한다.올해선발정원

125명이었던전남대와조선대는각각 163명, 150

명을 뽑는다. 전북대는 171명, 원광대는 150명을

뽑는다. <관련기사6면>

이같은의대정원증원에반발하고있는대한의

사협회(의협)와광주시의사회전남도의사회등은

30일밤전국6개권역에서 대한민국정부한국의

료사망선고라는이름으로촛불집회를열었다.

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(대교협)는 30일

2025학년도의과대학대입전형시행계획주요사

항을발표했다. 전국 39개 대학의올해의대신

입생모집인원은4610명으로수도권대학이1326

명(28.8%), 비수도권이 3284명(71.2%)이다.

정부의증원정책에따라2024학년도에비해1497

명이늘었다.

특히 광주에서는 메가 의대 시대가 열리게 됐

다. 전남대와조선대가의대모집정원을각각 163

명, 150명으로 확정해 서울대(135명)를 넘어섰

다. 전남대와 조선대는 종전 125명 보다 각각 38

명, 25명이늘었다.

조선대는정부에서배정한증원분25명을100%

반영했다. 전남대는학칙개정에서정부에서배정

한 75명을포함한 200명을 정원으로했으나내년

에한해38명만증원하기로했다.

전형유형별로보면전국 39개의과대학은수시

모집으로 3118명(67.6%), 정시모집으로 1492명

(32.4%)을뽑는다.

주요전형요소별로살펴보면학생부교과전형으

로가장많은1577명(34.2%)을뽑는다.수능위주

전형으로는1492명(32.4%),학생부종합전형으로

1334명(28.9%), 논술전형으로 178명(3.9%)을

선발한다. 학생부교과전형은 고교 교과성적(내신

성적)을주요전형요소로하며,학생부종합전형은

교과성적과함께창의적체험활동을비롯한다양한

요소를전형에활용한다.

늘어난 모집인원(1497명) 가운데서는 절반에

가까운 42.6%(637명)를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

발하고,학생부종합전형으로30.7%(459명),수능

위주전형으로22.1%(331명)를뽑는다.

학생부교과전형이늘어남에따라각대학이 수

능최저기준을어떻게설정할지도관심이쏠린다.

정부가비수도권위주로증원된정원을배분하고,

지역인재선발확대를강조하면서지역인재전형모

집인원은1913명으로,전년대비888명늘어난다.

각대학은 31일까지홈페이지를통해의대증원

과 자율전공 확대 정책 등을 반영한 2025학년도

신입생수시모집요강을발표할계획이다.

대한의사협회(의협)는30일서울과광주를비롯

한전국6곳에서집회를열고정부의의대증원강

행을비판한다.의협은이날밤서울덕수궁대한문

앞,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앞, 부산해운대, 대

구동성로, 전주전북도청앞, 대전보라매공원등

에서 대한민국정부한국의료사망선고라는이름

으로촛불집회를열었다. 30일밤 9시부터10시까

지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앞5 18민주광장에서

는광주시의사회와전남도의사회주최로촛불집회

가열렸다. /윤영기기자penfoot@kwangju.co.kr


